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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년기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와 도전을 겪는 시기로,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때, 여성은 생리 기능의 감소와 관련된 폐경을 경험하며, 정신적, 감각적, 생식적인 변화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외모 관련 스트레

스, 가족 구성원 간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한국의 중년 여성 중 약 38~39%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EEG(Electroencephalogram)를 통하여 아로마 솔루션이 중년 여성 증상을 개선하는지 보고자한다. 실험에 사용한 아로마

오일은 Bergamot oil과 Clary sage oil을 사용하고, Carrier oil로서 무색, 무취인 MCT(Medium chain triglycerides) oil도 함께 사용하였

다. 아로마 솔루션 비율을 정하기 위해 실험 대상(50세, 여성)에게 Bergamot:Clary sage:MCT oil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 최상의 비율

을 뇌파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제조한 아로마 솔루션을 중년 여성 8명 중, 5명의 평균치를 분석해본 결과, 실험 대상 중 5명 모두에

게 우울증이 개선되었다. 대부분의 실험 대상에게 α파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대부분의 실험 대상이 δ파 값과 θ파 값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아, 수면 장애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ddle age is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s and challenges in many aspects of life, and is a time when many changes occur 

physiologically, psychologically, and sociologically. At this time, women experience menopause, which is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menstrual function, and feel stress due to mental, sensory, and reproductive changes, concerns about gender identity, stress related to 

appearance, and changes among family members. Approximately 38-39% of middle-aged women in Korea experience menopausal 

symptom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would like to see whether an aroma solution improves middle-aged women's 

symptoms through EEG (Electroencephalogram). The aroma oils used in the experiment were Bergamot oil and Clary sage oil, and 

colorless and odorless MCT (medium chain triglycerides) oil was also used as a carrier oil. To determine the aroma solution ratio, the 

test subject (50 years old, female) was given different ratios of Bergamot:Clary sage:MCT oil and the best ratio was determined 

through brain wave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verage values of 5 out of 8 middle-aged women using the manufactured 

aroma solution, depression was improved in 5 of the test subjects. For most test subjects, α wave values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addition, most test subjects showed a tendency for both δ-wave and θ-wave values to increase, confirming that sleep disorder 

symptoms wer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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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년기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와 도전을 겪는 시기로,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다[1]. 이때, 여성은 생리 기능의 감소와 관련된 폐경을 경험하며, 정신적, 감각적, 생식적인 변화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외모 관련 스트레스, 가족 구성원 간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또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 결혼 문제로 인한 

불만족과 절망, 분노와 같은 심리적 갈등도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난다[2-4]. 한국의 중년 여성 중 약 38~39%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

하며, 이러한 증상은 주로 관절 통증, 정신 신경적 증상, 골격계 문제, 혈관 운동성 문제, 비뇨생식기 증상, 심 혈관적 증상의 순서

로 나타난다. 주요 갱년기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과한 땀, 두통, 허리통증, 팔과 다리의 무기력, 관절 통증, 신경과민, 기억력 저하, 

요실금, 생식기 건조감, 피로, 우울감 등이 포함된다[5].

아로마오일은 흡입이나 피부 흡수를 통해 불면증, 우울증, 불안, 인지 장애 등과 같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다. 아로마테라피는 주로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대체 의학

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6,7]. 에센셜오일은 향의 특성, 공기 중에서의 확산 속도 및 휘발성 등에 따라 탑 노트, 미들 노트 및 

베이스 노트로 구분된다. 탑 노트는 가장 높은 휘발성을 가지며, 5~10분 동안 빠르게 퍼져나가거나 최대 30분 동안 유지된다. 미

들 노트는 향수에 더 풍부한 레이어를 더하고, 향의 지속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이다. 반면 베이스 노트는 향수에 깊이와 지속성

을 부여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휘발성이 가장 낮은 에센셜오일이다. 향의 지속 시간은 최대 5시간 정도이다[8].

뇌파(EEG: Electroencephalogram)는 두뇌를 이루는 신경세포들의 전기적 활동을 두피에서 전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

는 전기신호를 말한다[9,10]. 최근 몇 년간, 뇌전도(EEG)를 통한 인간 뇌 활동 연구는 비선형 시계열 분석 분야의 발전으로 큰 이점

을 얻었다. 과거에 EEG 연구는 결정론적 동역학 시스템 연구에 초점을 두어 처음 지수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졌다. 이 접근법은 

뇌 작동 방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 기술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

구 대부분은 하나의 단일 EEG 채널을 사용하며, 뇌 활동의 패턴과 변화를 분석하고 기록함으로써, 뇌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신경과학 연구, 진단, 그리고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이 제조한 아로마 솔루션을 맡은 후에 우울과 수면 장애, 충동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방법

2.1 시약 및 기구

Bergamot oil, Clary sage oil은 Mayjam에서 구입하였으며, MCT oil 은 iherb 제품을 사용하여 아로마 솔루션을 제조하였다. 

뇌파 기기는 NeuroBrain 제품을 이용하여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2.2 Bergamot : Clary sage : MCT oil 비율

향을 맡기 전 뇌파를 측정하고, Bergamot oil과 Clary sage oil 향을 각각 맡고 뇌파를 측정했다. 그 후에, Bergamot oil과 

Clary sage oil 비율을 고정하고 뇌파를 측정했다. 100%를 맞추기 위해 무색, 무취인 MCT oil을 사용하였다. Tables 1, 2, 3, 4를 

보면, δ파는 수면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뇌파이며, θ파는 가수면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뇌파이다. α파는 안정되고 편안한 상

태일 때 활성화되며, SMR파와 -β파는 순간 집중 또는 집중 상태일 때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β파는 뇌가 자극을 받거나 충

동적인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뇌파이다. 실험 대상이 향을 맡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Bergamot:Clary sage:MCT oil 비율이 

Table 1의 20:10:70 (No. 4)일 때 α파 값이 δ, θ파 값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증가하였다. 좌뇌 +β파 값이 증가하였지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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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으면서 뇌파에 자극이 전달되어 약간 값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No. 4의 Bergamot oil이나 Clary sage oil의 비율이 높아

질 경우를 보면 좌, 우뇌 균형이 서로 균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EEG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imenter (50 years old, female) smelled before and after aroma solution

Brain waves Before (mV) No. 1 (mV) No. 2 (mV) No. 3 (mV) No. 4 (mV)

Aroma solution ratio

(B/C/M)
- 100/0/0 0/100/0 10/10/80 20/10/70

Delta wave (δ)
L 10.8 17.6 18.9 21.0 18.5

R 39.4 36.4 16.8 18.9 14.2

Theta wave (θ)
L 17.2 24.8 23.8 24.4 24.4

R 31.3 39.1 19.1 23.9 21.1

Alpha wave (α)
L 17.2 20.8 22.9 24.4 21.8

R 21.1 24.5 17.9 18.3 20.5

SMR wave
L 9.8 12.7 14.1 13.7 13.8

R 12.7 16.4 8.9 8.8 12.0

Low beta wave (-β)
L 6.4 8.0 8.2 8.4 8.4

R 7.3 9.1 5.8 6.3 5.7

High beta wave (+β)
L 1.9 2.7 3.0 2.8 2.7

R 2.2 2.6 1.6 1.6 1.6

Table 2. EEG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imenter (50 years old, female) smelled after aroma solution

Brainwave types No. 5 (mV) No. 6 (mV) No. 7 (mV) No. 8 (mV) No. 9 (mV)

Aroma solution ratio

(B/C/M)
30/10/60 40/10/50 50/10/40 60/10/30 70/10/20

Delta wave (δ)
L 25.8 41.1 70.1 9.1 12.5

R 14.6 13.0 66.9 39.4 27.7

Theta wave (θ)
L 27.6 67.3 48.6 16.3 14.6

R 16.9 16.3 44.4 44.9 30.2

Alpha wave (α)
L 23.0 56.1 22.6 15.4 13.0

R 15.5 17.9 22.6 32.6 23.5

SMR wave
L 14.8 39.9 16.1 6.7 7.6

R 6.5 10.9 16.3 23.2 15.4

Low beta wave (-β)
L 9.2 37.4 11.3 4.8 5.2

R 4.7 16.3 8.7 13.6 8.4

High beta wave (+β)
L 2.9 11.4 3.1 1.4 1.5

R 1.2 3.9 2.2 3.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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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EG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imenter (50 years old, female) smelled after aroma solution

Brainwave types No. 10 (mV) No. 11 (mV) No. 12 (mV) No. 13 (mV) No. 14 (mV)

Aroma solution ratio (B/C/M) 80/10/10 90/10/0 10/20/70 10/30/60 10/40/50

Delta wave (δ)
L 13.3 14.3 16.1 12.7 15.1

R 21.5 14.5 19.0 23.2 29.1

Theta wave (θ)
L 18.6 18.6 20.3 20.1 21.6

R 28.4 23.8 25.1 30.7 35.8

Alpha wave (α)
L 16.2 15.5 19.6 18.1 18.0

R 22.4 17.2 22.8 24.2 25.8

SMR wave
L 8.6 10.1 10.6 10.3 9.9

R 14.0 11.0 10.8 14.8 19.1

Low beta wave (-β)
L 5.8 6.2 7.0 6.7 7.2

R 8.6 6.6 7.6 9.3 11.2

High beta wave (+β)
L 1.6 1.9 2.2 2.2 2.3

R 2.6 2.2 2.4 2.8 3.3

Table 4. EEG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imenter (50 years old, female) smelled after aroma solution

Brainwave types No. 15 (mV) No. 16 (mV) No. 17 (mV) No. 18 (mV) No. 19 (mV)

Aroma solution ratio (B/C/M) 10/50/40 10/60/30 10/70/20 10/80/10 10/90/0

Delta wave (δ)
L 17.3 17.3 16.9 17.5 18.0

R 31.2 29.4 34.3 33.8 31.5

Theta wave (θ)
L 21.4 26.4 24.6 23.0 25.4

R 40.3 40.6 39.7 47.3 45.2

Alpha wave (α)
L 19.3 20.9 20.8 22.1 22.1

R 28.6 32.2 31.5 33.7 34.3

SMR wave
L 10.8 12.7 12.7 14.0 13.9

R 19.4 21.2 22.1 23.9 22.1

Low beta wave (-β)
L 6.9 9.1 7.7 9.2 8.2

R 13.0 14.0 13.7 13.5 13.7

High beta wave (+β)
L 2.4 2.5 2.4 2.5 2.9

R 3.8 4.5 4.1 4.7 4.6

2.3 Bergamot oil을 20%로 고정한 후, Bergamot : Clary sage : MCT oil 비율

Bergamot oil을 20%로 고정한 후, Clary sage oil 비율을 다르게 하여 실험 대상에게 뇌파 분석을 해보았다. Tables 5, 6을 보

면, 20:10:70(No. 20) 비율일 때 가장 뇌파가 안정되게 측정되었다. 좌, 우뇌가 서로 균등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δ, θ파 값에 영향이 안가면서 α파 값이 증가 된 것을 보아 가장 최상의 아로마 솔루션 비율로 분석되었다. 이 비율들도 마찬가

지로 No. 20보다 Bergamot이나 Clary sage oil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δ, θ, +β파 값이 증가하고 좌, 우뇌 균형이 균등하지 못한 

값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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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EG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imenter (50 years old, female) smelled before and after aroma solution

Brain waves Before (mV) No. 20 (mV) No. 21 (mV) No. 22 (mV) No. 23 (mV)

Aroma solution ratio (B/C/M) - 20/10/70 20/20/60 20/30/50 20/40/40

Delta wave (δ)
L 15.4 17.6 21.6 39.5 36.1

R 21.1 21.1 20.5 20.8 37.0

Theta wave (θ)
L 22.4 25.5 31.9 52.6 48.2

R 26.7 27.3 27.9 30.7 49.3

Alpha wave (α)
L 18.9 23.8 25.7 41.4 37.8

R 21.9 22.6 23.0 23.8 35.4

SMR wave
L 10.8 13.9 16.4 26.4 29.4

R 13.2 13.3 14.3 16.8 28.7

Low beta wave (-β)
L 7.0 8.8 10.3 18.8 17.2

R 8.1 7.8 8.2 9.9 15.4

High beta wave (+β)
L 2.2 2.9 3.1 5.5 4.9

R 2.2 2.5 2.5 2.9 4.7

Table 6. EEG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imenter (50 years old, female) smelled after aroma solution

Brain waves No. 24 (mV) No. 25 (mV) No. 26 (mV) No. 27 (mV)

Aroma solution ratio (B/C/M) 20/50/30 20/60/20 20/70/10 20/80/0

Delta wave (δ)
L 45.6 46.2 43.3 43.5

R 47.3 47.5 51.0 50.3

Theta wave (θ)
L 60.8 56.7 57.1 55.9

R 73.1 68.4 65.3 60.3

Alpha wave (α)
L 41.2 44.1 45.3 41.4

R 47.3 45.6 44.9 42.2

SMR wave
L 32.0 32.6 33.5 29.4

R 29.6 33.6 34.5 31.3

Low beta wave (-β)
L 21.7 21.0 19.7 20.7

R 21.5 19.0 20.4 20.1

High beta wave (+β)
L 6.4 6.4 6.7 6.4

R 5.8 5.7 6.5 5.9

3. 결과 및 고찰

3.1 여성 A의 롤형 아로마 솔루션 제조 및 특성 평가

3.1.1 여성 A의 뇌파 분석

Fig. 1을 보면 여성 A의 δ, θ, α, SMR, -β, +β파 값을 볼 수 있다. 여성 A의 경우, 우뇌보다 좌뇌가 활성 되어 있는 상태임

을 알 수 있다. α파 값이 좌뇌는 증가하였지만, 우뇌는 감소한 상태이고 +β파 값이 좌뇌 쪽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δ, θ

파 값은 감소한 것으로 보아, α파 값이 δ, θ파 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가하였다. No. 20 aroma solution을 맡고 난 후, 안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β파 좌뇌 값이 증가한 것을 보아 향을 맡고 뇌가 자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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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EG results of middle-aged woman A smelled before and after No. 20 aroma solution

3.1.2 여성 A의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에선 우울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폐안 시 α파 값이 좌뇌(양수)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경우, 약 4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Table 7를 보면, 여성 A의 경우 폐안 시 α차 값이 –

9.9%에서 9.0%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값이 지나치게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엔 어렵다.

Table 7. EEG value change of middle-aged woman A smelled before and after smelling the No. 20 aroma solition when she 

opened and closed her eyes

α

Before OE2/CE
L -9.9%

R 46.2%

No. 20 aroma solution OE2/CE
L 9.0%

R 32.6%

3.2 여성 B의 롤형 아로마 솔루션 제조 및 특성 평가

3.2.1 여성 B의 뇌파 분석

Fig. 2를 보면, 여성 B의 경우 No. 20 aroma solution 향을 맡고 난 후에 좌, 우뇌가 서로 균등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α파 값을 

Fig. 2. EEG results of middle-aged woman B smelled before and after No. 20 arom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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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좌, 우뇌 모두 높게 증가하여 안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β파 값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SMR파, -β파 값이 향을 맡고 

난 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δ, θ파 값이 증가하고, α파 값이 증가한 것을 보아 여성 B는 

향을 맡고 난 후, 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3.2.2 여성 B의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에선 우울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8을 보면, 여성 B의 경우 폐안 시 α차 값이 –6.9%

에서 –61.8%로 감소하였으므로, 우뇌(음수) 쪽으로 값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B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EEG value change of middle-aged woman B smelled before and after smelling the No. 20 aroma solition when she 

opened and closed her eyes

α

Before OE2/CE
L -6.9%

R 8.3%

No. 20 aroma solution OE2/CE
L -61.8%

R -180.3%

3.3 여성 C의 롤형 아로마 솔루션 제조 및 특성 평가

3.3.1 여성 C의 뇌파 분석

Fig. 3을 보면, 여성 C의 경우 No. 20 aroma solution 향을 맡고 난 후에 좌뇌 δ, θ파 값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향을 

맡고 난 후에 몸이 약간의 졸린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α파 값은 향을 맡고 난 후, 증가한 것을 보아 여성 C가 향을 맡

고 난 후, 안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β파 값은 향을 맡고 난 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뇌가 자극을 크게 받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다.

Fig. 3. EEG results of middle-aged woman C smelled before and after No. 20 aroma solution

3.3.2 여성 C의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에선 우울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9를 보면, 여성 C의 경우 폐안 시 α파 값이 0.8%

에서 –2.4%로 감소하였으므로, 우뇌(음수) 쪽으로 값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C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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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EG value change of middle-aged woman C smelled before and after smelling the No. 20 aroma solition when she 

opened and closed her eyes

α

Before OE2/CE
L 0.8%

R -15.3%

No. 20 aroma solution OE2/CE
L -2.4%

R 9.0%

3.4 여성 D의 롤형 아로마 솔루션 제조 및 특성 평가

3.4.1 여성 D의 뇌파 분석

Fig. 4를 보면, 여성 D의 경우 No. 20 aroma solution 향을 맡은 전, 후 모두 좌, 우뇌 값이 균등한 편으로 나왔다. α파 값이 증

가하였으므로 향을 맡고 난 후, 뇌가 안정된 상태였다. +β파 값은 감소하였으므로 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δ, θ파와 α파 값이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No. 20 aroma solution이 여성 D에게 졸음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Fig. 4. EEG results of middle-aged woman D smelled before and after No. 20 aroma solution

3.4.2 여성 D의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에선 우울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10을 보면, 여성 D의 경우 폐안 시 α파 값이 –

5.0%에서 –13.5%로 감소하였으므로, 우뇌 쪽으로 값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D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0. EEG value change of middle-aged woman D smelled before and after smelling the No. 20 aroma solition when she 

opened and closed her eyes

α

Before OE2/CE
L -5.0%

R -8.3%

No. 20 aroma solution OE2/CE
L -13.5%

R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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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성 E의 롤형 아로마 솔루션 제조 및 특성 평가

3.4.1 여성 E의 뇌파 분석

Fig. 5를 보면, 여성 E의 경우 No. 20 aroma solution 향을 맡고 난 후에 δ, θ파를 제외한 α, SMR, -β, +β파의 좌, 우뇌가 

균등하게 나왔다. 향을 맡고 난 후, α파 값이 증가한 것을 보아 안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β파 값은 향을 맡고 난 후, 좌뇌 

값이 증가하였으므로 좌뇌 쪽에 자극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SMR, -β파 값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 E가 향을 

맡고 난 후에 집중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 EEG results of middle-aged woman E smelled before and after No. 20 aroma solution

3.4.2 여성 E의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

개안-폐안 시 뇌파 변화에선 우울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11를 보면, 여성 E의 경우 폐안 시 α파 값이 

26.7%에서 30.3%로 증가하였으므로, 좌뇌 쪽으로 값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좌뇌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경우

가 아니므로, 여성 E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1. EEG value change of middle-aged woman E smelled before and after smelling the No. 20 aroma solition when she 

opened and closed her eyes

α

Before OE2/CE
L 26.7%

R 25.4%

No. 20 aroma solution OE2/CE
L 30.3%

R 37.4%

3. 결 론

Bergamot:Clary sage:MCT oil = 20:10:70 비율로 롤 타입 아로마 솔루션을 제조한 후 중년 여성 대상으로 뇌파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실험 대상 8명 중 5명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분석했다. 중년 여성이 제작한 아로마 솔루션을 사용한 후, 안정감, 충동 증상 

안정을 느끼고, 우울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해보았다. 5명의 여성 모두에게 α파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 제작한 아로마 솔루

션을 휴식, 명상할 때 중년 여성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명의 여성이 δ, θ파 값이 증가한 것을 보아, 수면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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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 하지만, Bergamot oil이나 Clary sage oil을 많이 첨가할 경우 지나치게 높게 나올 수 있다. +β파 값은 대부분의 여

성에게 큰 차이가 없이 나온 것으로 보아, 충동적일 때, 스트레스 및 긴장 상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갱년기 여

성에게 사용하기에 α파 값은 증가하고, +β파 값은 감소함으로써 안정도가 향상되고, 충동 증상과 스트레스 값은 감소됐음을 

알 수 있다. 개안-폐안 시 뇌파의 변화 값을 보면 대부분 폐안 시 α파 값이 우뇌 값으로 변화되거나 지나치게 좌뇌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작한 아로마 솔루션을 사용할 시,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중년 여성의 우울증 개선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롤 타입 아로마 솔루션은 중년 여성이 우울 증

상, 수면 장애 증상, 충동 증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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